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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로 24년째

처음 성당에 간 건 신앙심 깊으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

입니다. 유아세례를 받은 저는 미사 드리는 엄마 옆 마룻

바닥에 앉아 뒹굴며 늘 함께했고, 초등학교 4학년 첫영성

체 후에는 새벽에 눈을 비비며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섰

습니다. 

사춘기 시절 이성에 대한 눈도 성당에서 떴고 당시 유행

했던 브레이크 댄스도, 탁구 실력도 모두 성당에서 연마했

습니다. 하지만 정작 주님의 깊은 품속까지 들어가는 데는 

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.

그러던 중 20대 중반에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

다. ‘과연 신은 존재하는가?’ 그리고 그때 저는 ‘진정 신이 

계시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’라며 20대의 호기로 

건방을 떨며 기도했습니다. 하느님께선 참 빠르셨습니다. 

당시 연극을 하며 극단 생활을 할 때인데 일이 꼬이기 시작

하더니 급기야 돈 한 푼 빌린 적 없는 제가 사채업자에게 

쫓기게 되었습니다.

봉천동 산자락서 자취하던 친구 집에 한 달을 숨어지내

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때 샀던 두툼한 성경책을 

읽고 또 읽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할 게 없었습

니다.

그때 주님께 저도 모르게 조건부 제안을 걸었습니다.

이 고비만 넘어서게 해주시면 자기 전 매일 성경을 읽으

며 잠들겠다고…. 그리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배

반치 않겠다고….

올해로 24년째입니다. 

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. 잠들기 전 

읽었던 성경을,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는 거로 바꾼 거 외

엔 지방에 가거나 해외 촬영을 갈 때도 성경책부터 꼭 챙겼

습니다. 지방 촬영에 가서 성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개신

교 교회라도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.

죽기 살기로 배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주님도 절 

챙겨주셨습니다.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

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. 거기에 늘 감

사드립니다.

“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많을 걸 내어 주려고 기다리고 

있는데 넌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느라 여태 오지 않느냐.” 

저는 오늘도 그분을 믿고 증거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그

분은 당신과 함께 해주신다고 믿습니다.

제가 힘들 때 꺼내서 읽었던 글입니다.(『서울주보』 2004.6.27)

‘자신을 하느님께 던져 버리게!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게 

그분은 그대가 아래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. 

안심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던지게. 그분은 그대를 받아 거

룩하게 하실 걸세.’                       - 아우구스티노의 고백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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